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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두 번째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는 이유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된다. 좋게 

헤어졌든, 그렇지 않든 첫사랑의 추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첫사랑과 이별 후에는 다음 사랑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자신이 다른 상대에게 처음과 같은 애정을 줄 수 있을

지 걱정되고, 또 그런 생각이 새로운 상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죄책감마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

만 여러 번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두 번째 사랑’에 용

기를 가져도 좋다고 조언하곤 한다.

인터넷매체‘인사이트’가 첫사랑과 헤어진 사람이 다

음 사랑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했다.

1. 두 번째라고 더 적게 마음을 주는 건 아니다.

첫사랑과 이별했다고 다음 상대를‘덜’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분명 더욱 성숙해졌고, 그런 만큼 새로운 연인

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2.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안다.

첫사랑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참고 상대방의 기분

에 맞추려 애썼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관계에서는 상대와 자신 모두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한 번의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에서도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별을 맞지 않기 위해 당신은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인 간 만남 끝에 이별이 있을 수도 있음

을 알기에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힘도 당신은 가지

고 있다.

4.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익숙하다.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연인과 다퉜을 때 무조

건 참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

는 방법을 알고 있다.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차분하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행동에 쉽게 초조해지지 않는다.

처음 사랑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애가 타

는 경우가 많다. 문자 답장 또는 전화 등 조금만 상대방

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마음이 초조해진다.

하지만 몇 번의 관계를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의 연락

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계발을 위해 힘쓰는 등 여유

가 생긴다.


